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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전국체육대회가다음달 4일부터 10일까지서울일원에서열린다. 광주시,전남도체육회는 100회

체전결단식을잇따라열고결의를다졌다.광주시는중위권에서치열한순위다툼을벌일것으로예상되며,전

남은지난해에이어종합 10위를목표로잡고한자릿수순위진입도염두에두고있다.

광주 전남선수단제100회전국체전결단식

전북 대전넘어순위올리자
광주시체육회 입상예상9종목15종별증가

김국영 김덕현 정혜림등

국가대표급선수활약기대

광주시체육회에서는모두 1354명(선수

987명, 임원 367명)이 체전에 참가한다.

47개종목에걸쳐고등부,대학부,일반부

선수들이메달사냥에나선다.지난해종합

14위에랭크됐던광주시는이번체전에서

는종합순위 12∼14위권전력으로분류된

다. 광주는전북, 대전과순위다툼을벌일

것으로전망된다.이들자치단체는종합점

수 2만9000∼3만2000점대에 포진 할 것

으로관측된다.광주는 99회체전까지4연

연속 2만8000점대를유지해왔다.

광주는 이번 체전을 앞두고 사전 대진

추점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출발했다. 대

진 종목 316개 종별(체급) 가운데 24개

종목 246개 종별(체급)에 참가, 지난해

(2195점) 보다 251점증가한총 2446점

을 기본점수로 챙겼다. 다만, 개인 종목

(9개)에서는 지난해 사전 대진추첨으로

770점을 확보했지만, 올해는 694점으로

76점하락했다.

세부적으로접전종목및입상예상종별

이지난해보다증가했다. 접전종목의경

우 9종목 11종별에서 8종목 16종별로증

가했다.선수활약정도에따라메달을바

라볼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입상 예상

종별도지난해(8종목 13종별 ) 보다 9종

목 15종별로소폭증가했다.

접전해당종목은여고농구, 야구소프

트볼(남고부, 여일반) 펜싱(남고 플러

레,에뻬,남일반사브르등), 핸드볼(남

여고),스쿼시,검도(남대,남일반),여고

배구,여자일반테니스등이다.

시체육회는단체전에서상위권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야구 소프트볼에서는 동

성고가3위, 여자부명진고가 1위에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금호고는 축구2위, 수

피아여고는농구에서 2위에오를것으로

점쳐지고있다.

이번체전에서국가대표급선수들의활약

도주목된다. 남자육상간판김국영, 김덕

현, 정혜림, 배찬미와 400m 기대주 모일

환,여자수영국가대표백수연,효자종목여

자유도김성연,근대5종전웅태,펜싱강영

미등이출전한다.세단뛰기남매김덕현과

배찬미(이상광주시청)가이번체전에서각

각8연패와7연패라는대기록에도전한다.

여자 100m허들 간판 정혜림(광주시

청)과400m기대주모일환(조선대 2년)

도 4연패에도전한다. 100m 한국신기록

보유자인김국영(광주시청)도이번체전

에서부활을벼르고있다. 여자수영평영

간판 백수연(광주시체육회)은 국가대표

의기량을뽐낼예정이고수영배영의다

크호스 민수한(광주체고 3년)은 배영

200m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핀수영윤아현(광주시체육회)은표면

800m에출전해3연패에도전한다.

시체육회는 제100회 전국체전이라는

역사적인 대회가 열리는 만큼 선수들이

최고의컨디션을유지하며경기력을발휘

할수있도록선수단관리에최선을다하

겠다고말했다.

한자릿수순위진입해내자

전남도체육회 우수선수적극육성총력전

김보경 진민섭한국신도전

기록종목선전땐고득점가능

전남은 47개전종목 163종별 1630명

(선수 1199명, 임원431명)선수단이출

전한다. 전남은지난대회에이어올해도

종합 10위달성을위해굵은땀방울을흘

려왔다. 전남도 선수단의 목표는 지난해

에이어 10위를달성하되,선수들의선전

여부에따라한자릿수진입까지기대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는그동안강화훈련과단

계별경기력추진을통해전남대표선수

들의전력을극대화했기때문에목표진입

을낙관하고있다. 우수선수적극육성과

함께대회불참종별해소,전략종목확대

육성등전력을다한만큼목표이상의좋

은결과를기대하고있는것이다.

체전에 출전한 시도 가운데 중하위권

으로 분류되는 전남도는 그동안 연고팀

유치와 행정기관팀 창단 등 전년대비 전

력보강에 따른 득점상승을 기대하고 있

다.

전남의예상종합점수는3만2000∼3만

4000이다. 이점수대에는전남을비롯해

충남, 강원, 전북, 대전등이포진할것으

로보여결국, 9∼13위권에서치열한순

위싸움이펼쳐질것으로관측된다. 전남

은지난99회체전에서는3만2708점으로

10위에랭크됐다.

전남에서는연패에도전하는선수들이

눈길을 끈다. 김동훈(전남연맹)은 정구

개인단식 5연패에 도전한다. 김민오(강

진군청)는 자전거(MTB), 김수영(전남

체육회)은 핀수영 표면 400m, 200m에

서4연패에도전한다.

김보경(전남체육회)은 핀수영 표면

200m에서 한국 신기록(1분28초84) 경

신에 나선다. 한국 육상 간판 진민섭(여

수시청)은 장대높이뛰기에서 자신이 세

운한국신기록(5m75)에도전한다.형제

선수로 출전하는 역도의 신비(완도군

청), 신록(고흥고 2)도 기대를 모은다.

신비는 73㎏(인상,용상,합계), 신록은

61㎏(인상,용상,합계)에서 각각 동메달

2개,금메달3개를노린다.쌍둥이자매인

석난향(전남체고)은각각 55㎏, 59㎏에

출전한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여자수

구골키퍼로활약했던오희지는경영종목

에출전한다. 동생인오성지도경영,혼계

영,계영종목에나선다.

전남은변수가많은기록종목(양궁,사

격,조정,볼링,요트)과득점폭이큰단체

종목(배구, 하키, 소프트테니스, 축구,

검도,스쿼시)에서선전하면 3만4000점

이상득점도가능할것으로내다보고있

다.

전남도체육회 관계자는 올 여름 폭염

을 이겨내고 명절 연휴까지 반납하며 땀

흘린선수들의투혼이결실을맺을것이

라며 반드시목표를달성해전남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체육인의 명예를 되찾겠

다고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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